
인류의 큰 스승이시며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
중생들의 진정한 삶을 찾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. 우주
의 실상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말씀 없는 가운데에 큰 말
씀이 계시 듯, 자취 없는 행보에 큰 자취를 보이시 듯 사바세계
에 오셨습니다. 우리 모두 거룩하신 부처님 오심을 반갑게 경하
드립시다. 부처님께서는 80세의 생애를 오로지 중생들을 위해
서 길에서 태어나셔서 길에서 열반하셨습니다. 우리 불자는 한
스승이신 부처님의 제자로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사람을 귀
히 여기며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.
우리 모두 말로써 하는 유명무실한 보살행을 하지 말고, 나를
낮추는 하심(下心)의 도리로써 실천 수행하는 대승불살도가 됩
시다. 부처님께서 이 땅에 진정으로 오신 것은, “사람을 사람답
게 살아가도록 우주의 근본원리인 자비사상을 일러 주심이요 또
한 모든 이가 성불하여 불국정토에 태어나게 하심입니다.”우리
들의 생사일대사(生死一大事)의 서원인 자타일시성불도(自他一
時成佛道)를 잊지 맙시다. 

■(사)대한불교금강종
종정 무학당송천

■해동불교임제종종정대행
총무원장 지암

◆경남종무원장 :현공 영암 055)536-1003 / 011-541-5029
◆경북종무원장 : 054)292-0385 / 011-850-5903

- 총본산 : 경남 창녕군 계성면 사리 113
전화 055)521-0741 / 핸드폰 011-9393-6700 

- 총무원 : (석산사)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숭진리 산 121-2
전화 055)351-0562 / 팩스 055)353-8109 / 핸드폰 010-8331-0320

** 입종 신청받습니다 **

佛無香滿見
부처는 볼 수 없으나 향기는 가득하다.
우리가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부르고 있지만, 눈으로 볼 수 없는
것이 부처님 모습이지만 아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한량없고, 이
우주 어느 한 곳에도 아니 계신 곳이 없듯이 항상 그 향기만은 가
득하니. 어찌 부처님께 귀의하지 아니하리오...

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

■대한불교자비원종
종정 법성성공

총무원장 화봉성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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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날을 맞아 연등불 밝혀

봉축합시다. 

자비하신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불자님 가정에

가호가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

“청천굉벽력”“평지기파도”

임제종 가풍

* 729호(4/29) 봉축 법어 中「대한불교임제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지암」을「해동불교임제종」으로 바로잡습니다.

“부처님위신력으로가호충만하길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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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250-14

코막힘한방(韓方)으로해결!!
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25-중-2672호

한의학박사 원장 노 동 일보건학박사

전)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외래교수
(매주수요일오후휴진) ☎053)552-8800

코막힘,비염,축농증 답답하시죠?
이제 다년간의 연구와 연구성과를 거둔 죽전네거리 동일한의원에서 한방(韓方)으로 치료해 보세요!!

국내를포함하여세계곳곳후진국들의어두운곳에서의
자랑스런봉사자들의땀방울이부처님세상을만들어갑니다. 

봉사하는주역은법하이십니다. 같이일합시다. 모두동참바랍니다. 

목탁. 혜정. 법성. 천장. 문수. 법진. 현담 합장

종교
법인국제불교협회

국제불교지도자협회 02)733-5665

“불기2553년기축년부처님오신날을봉축합니다”

신 제 품
건강을생각하신다면그을음없는삼환양초를선택하십시오 !!!

경기도광주시오포읍문형리 35-16
전화 031)766-0242-3 / 팩스 031)766-0233
소비자무료전화 : 080-0766-8888

*주문하시면택배로
안전하게보내드립니다. 
*구매시카드결제가능

귀의삼보하옵고, 삼환양초는사찰에꼭필요한초를
20년넘게생산하고있는양초전문기업입니다. 

사찰및불자님들께서필요하신
양초문의시성실하게상담해드리겠습니다.

◇실내용 양초 - 밀납,약쑥,식물성 양초
◇장엄용 앙초 - 야광, 용초, 호랑이, 봉황(7∮×35㎝)
◇육각초 -  7.5∮×45㎝ (적색,핑크,노랑,연두,주황,백색)

국내유통중인모든양초를제조판매합니다

우창산업(삼환양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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